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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문제점, 현장사례 발표

- 비정규대책의 현실 방안과 노동부 장관 면담 제안 - 

보도제한 취재협조
없음 박성식 부대변인 010-4806-3142 

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<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>에 이어 지난 1월 

16일 추가로 그 ‘추진지침’을 발표했습니다. 이에 대해 당시 민주노총은 “비정규직문제

에 집중되는 사회적 비난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로서, 무기

계약직 제도를 활용하고, 이를 통해 차별의 고착화와 우리 사회의 총임금 저하를 의도

한 것”이며 “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개선책에 

국한됐다”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. 

기자회견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<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>이 드러낸 현실적

인 문제를 조사와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히 알리고,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

다. 더불어 제시된 입장을 통해 노동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함으로써, 정부의 <공공

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>의 진정성을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. 기자회견에는 공공

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해 정부의 <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>

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가에 대한 생생한 사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.

□ 일시 : 2012년 2월 20일(월) 11시

□ 장소 :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

□ 참석 : 민주노총 위원장, 여성연맹 위원장,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

□ 자료 : 기자회견문,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분석과 대안, 현장사례

2012. 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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